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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- 2017.12.21. 정부서울청사

【 1 】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

첫 번째 안건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

방안, 이름이 좀 깁니다만 그동안 총리 규제조정실을 중심으로

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규제 완화에 건의를 받았고,

그걸 검토한 끝에 47건의 규제혁파를 결정했습니다. 그걸 여러분께

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.

제가 지방행정을 조금 해봤습니다만, 몇 가지가 있습니다.

하나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규제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

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

지방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게 필요합니다.

또 하나는 과거와 달리 중앙 정부가 모든 정책을 만들어서

지방에 보내는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나갑니다. 경우에 따라선

지방이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오히려 중앙을 향해 발신하고

또 다른 지방도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

작금의 현실입니다. 그 점에서는 중앙 정부가 현실을 더 내다

보고 규제를 설정하거나 철폐하거나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.

반대로 지방 자치단체가 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

더러는 법령에 근거가 꼭 있지도 않은 규제를 만들거나 행정

편의 때문에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건 당연히 바람직하지

않은 일입니다. 더 나쁜 것은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

모르거나 잘못해석해서 쓸 데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경우입니다.

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 하면 중앙 정부의

뜻을 반대로 해석해서 시행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. 그런

것들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반성해야 될 일 입니다. 앞으로

이러한 문제는 규제가 중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앙의

규제가 늘 지역의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더욱

규제 철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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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지사시절에 도청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법령과

중앙 정부의 시책, 그것이 우리 전라남도 규제의 마지노선이다.

우리가 규제를 단 한 건도 만들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

지침을 강력하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.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가

됐으면 합니다.

【 2 】초등 유휴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방안

두 번째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

방안입니다. 이건 오늘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아이를

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서 아이를 맡아주시는 것이

더 안심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, 교육의 현장

에서는 관리의 책임, 특히 안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,

다른 복합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등의 현장에서의

신중론이랄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

이 문제는 오늘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.

이미 이 문제가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는

이미 돼 버린 상태고 토론 자체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

놓여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

포함한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합니다. 제가

두 부처 차관님으로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니 그렇게 큰 차이

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으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

있습니다. 오늘 토론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뭘 버릴 수 있겠는가

하는 걸 상상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장사익씨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두물머리란 노래가 있습니다.

그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남한강은

남을 버려서 한강에서 만났구나,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

버릴까.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. 두 부처가 이 노래도 생각해보시면

좋겠습니다.


